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2:1-8(현대인의 성경) 

 

1. 말씀 

1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2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3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6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그 선물이 예언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고 

7 섬기는 일이면 봉사함으로, 교사는 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 

8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의 말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후하게, 지도자는 열심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십시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3. 메시지 

-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네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을 하고 있나

요?(1, 2, 3, 6절) 

® 

- 바울은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며 우리의 일상,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

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것이고 바울이 권

면하는 예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 바울은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 이야기 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분별하라고 도전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세

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은 어떤 것인지 나누어 주세요..  

® 

- 바울은 3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라 이야기 합니다. 혹, 자신에 대해 너무 높게 생각하거나, 혹은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다른 은사(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지

도, 자선 등)를 주셨고, 이것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쁨으로, 열심으로 사용해야 한

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은사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당신은 그 은사

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 바울의 네 가지 권면은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네 가지 권면 중 가장 마음에 

와 닫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내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부

분은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



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

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2:1-8(그리스도 윤리의 대강령)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매일 매일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며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제물을 바쳤던 구약 시대와 달리, 이제 

우리는 “자기의 몸, 즉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거룩한 

삶은 이 시대의 주류 문화와 가치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삶이며, 산 

제물로 살아가는 신앙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는 삶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획일화하고 무의식을 지배하는 시대적 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에 따라 변화시켜 내야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속한 공동체라면, 최소한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절실한 

마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실천이 게을리되기 때문일 것입니다.한국 교회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전에 국가와 사회에 주도적 영향력을 주었던 

사실들을 기억하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각성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수많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야 함에도 나의 

삶에 변화된 모습이 지금도 조금이라도 일어나고 있는 가 돌아봅니다! 

 

6. 기도 


